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7. 16.(목)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 7. 16.(목)

기후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전 
호남권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공급방안 잠정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는 

7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에서 호남권 반도체 세부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 후 공급방안 잠정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초기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인근 전력망인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반도체 산단 예정지까지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이 날 논의를 통해 황룡강과 49번 지방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최종 공급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업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 2030년 적기 가동을 위해 필수 인프라인 전력설비

가 사전에 구축될 필요가 있어 지중화 등을 통해 2029년 말까지 1단계 공

급선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서는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기후부를 중심으로 전력망 적기구축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부(영산강유역환경청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 장성군 포함),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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